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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프로농구 고양 소노의 이정현. (사진=KBL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근수 기자 = 프로농구 고양 소노가 정규리그 우승팀 서울 SK에 25점 차 완승을 거뒀다.

소노는 6일 오후 2시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SK와의 2024~2025시즌 KCC 프로농구 정규리그 원정 경기에서 96-71로 이

겼다.

이번 승리로 소노는 시즌 18번째 승전고(35패)를 울리며 공동 8위로 올라섰다.

소노는 직전 경기 원주 DB전(86-70 승)에 이어 이날 SK전 승리에 힘입어 연승 가도에 올랐다.

특히 올 시즌 한 번도 잡지 못했던 SK를 25점 차로 완파하면서, '시즌 전 구단 상대 승리'를 달성했다.



승리의 주인공은 국가대표 가드 이정현이었다.

이정현은 내외곽에서 림을 가르며 소노를 승리로 이끌었다.

그는 자유투 2개, 2점 4개, 3점 8개로 야투 성공률 60%를 기록하며 총 34점을 기록했다.

반면 1위 SK는 시즌 13패(40승)를 내주고 말았다.

SK는 대구 한국가스공사전(74-75 패), 안양 정관장전(76-81), 이번 소노전까지 3연패에 빠졌다.

정규리그 챔피언에 올랐던 원동력 중 하나인 속공으로 단 6점에 그친 게 패인이었다.

안영준(17점), 자밀 워니(15점), 김선형(12점)이 분투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서울=뉴시스] 프로농구 고양 소노의 이정현. (사진=KBL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쿼터부터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다.

소노는 이정현 3점으로 포문을 연 뒤 케빈 켐바오와 김진유 연속 득점으로 앞서갔다.

특히 이정현과 켐바오는 1쿼터에만 각각 13점과 9점을 뽑으며 맹활약했다.

SK는 외곽을 공략한 안영준, 골밑에서 버티는 워니와 김선형으로 반격했다.

1쿼터는 소노가 34-27로 7점 앞선 채 끝났다.

소노는 2쿼터 돌입 후 더욱 공세를 몰아쳤다.



SK가 16점에 그치는 동안, 29점을 뽑으면서 격차를 크게 벌렸다.

임동섭과 이정현, 이근준과 켐바오가 나란히 연속 8점을 뽑았다.

소노는 SK에 63-43으로 20점까지 달아나며 전반을 마쳤다.

3쿼터와 4쿼터 역시 소노가 주도했다.

SK는 안영준과 워니가 추격의 선봉에 섰지만 역전에 도달하지 못했다.

결국 소노는 SK에 96-71로 25점 차 완승을 거두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서울=뉴시스]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의 숀 롱. (사진=KBL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같은 시간 울산동천체육관에선 울산 현대모비스가 서울 삼성을 88-78로 꺾었다.

32승 21패가 된 현대모비스는 동률의 수원 KT와 함께 공동 3위로 올라섰다.

현대모비스는 올 시즌 삼성과의 6차례 맞대결을 모두 잡으며 상성을 이어갔다.

숀롱이 20점 10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완성하며 귀중한 승리를 이끌었다.

최하위 삼성은 시즌 37패(16승)를 허용하며 아쉬움을 삼켰다.

이정현이 689경기 연속이자 누적 출전에 성공하며 한국 농구의 전설 서장훈을 제치고 '누적 출전 경기 수' 단독 7위에 등극했

지만 빛이 바랬다.



[서울=뉴시스] 프로농구 원주 DB의 이선 알바노. (사진=KBL 제공)

원주종합체육관에선 DB가 부산 KCC를 84-76으로 제압했다.

7위 DB(23승 30패)는 6위 정관장(24승 29패)을 1경기 차로 쫓았다.

DB는 지난달부터 이어진 홈 3연패를 끊고 봄 농구를 향한 희망을 이어갔다.

이선 알바노(22점 11도움), 정효근(10점 11리바운드)의 더블더블이 주요했다.

KCC는 18승 35패가 되면서 소노와 잡히며 공동 8위로 추락했다.

리바운드 개수(29개 대 38개), 턴오버 득점(5점 대 14점)에서 밀린 게 2연패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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